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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n aim to reduce the damage to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disaste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aster information access and understanding on the elderly’s response actions in disaster 

situ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191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living in their hom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ajor variables of the subjec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verify whether information access and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affects their disaster response behavior. It is found that the elderly’s disaster response behavior

is affected by their access to disaster information on human resources (β=.205) and their understanding

of disaster information on material resources (β=.340).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plan to improve the disaster coping capacit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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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은 일상에 큰 위기와 변화를 주는 사건으로 과

거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더욱 다양

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국지성 폭우, 폭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와 같은 새로운 재난

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난은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1,873억 원에 이르고 8,7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MOIS, 2018) 우리 사회에 큰 물적⋅인적 손실이 나타

나고 있다.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예방→대비→

대응→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의 규모

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에서 정보의 전달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재난의 예방 및 대비단계에서

는 재난이 무엇인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를 미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

# The 1st author: Seol Mi Oh, Tel. +82-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snow@pusan.ac.kr
+ Corresponding author: Ki Young Lee, Tel. +82-51-510-2148, e-mail. klee388@pusan.ac.kr



26  Crisisonomy Vol.16 No.9

난 발생 직후의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는 위험을 알리

고 대피를 돕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 재난은 우리 

사회에 단기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

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의 피해는 경감될 수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재난경감을 위한 재난정보전달

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통해서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IPAWS)과 같은 재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FEMA, 2020). 일본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재해유형별로 재난 예측 및 대응을 위

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Han, 2017). 우리나라

는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존재하나 2016년 경주지진 

당시 정보전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1) 이후, 행정

안전부, 기상청 및 각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체계

가 개선되기 시작했다(MPSS, 2017). 

그러나 재난정보 제공 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할 집단이 있다.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습득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그 

예이다. 정보취약계층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교육 

수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보 불평등을 겪고 있다. 

정보 불평등은 사회통합저해,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이 된다(Lee 

& Park, 2013). 그중에서 노인은 정보취약계층의 대표

적인 집단으로 정보접근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9 디지털정보 격차실태조사’에 의하

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시민 인

터넷 이용률 91.8%보다 17.8% 낮은 74.0%로 나타났으

며, 스마트폰 보유현황 또한 73.3%로 일반 시민보다 

18.9% 낮게 나타났다(MSIT & NIA, 2019). 이처럼 노인

의 낮은 디지털 기기 이용률은 정보접근도를 낮추어 

노인이 재난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 되게 할 수 있다.

최근 재가 노인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세대 구성상 재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적어 고독 및 질병 등의 위험에 쉽

게 노출된다(Park, 2004; Lee, et. al., 2018). 또한 재가 

노인의 주거 환경은 대부분 계단이 있거나 이동 관련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Lee, et. al., 2018) 화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대피가 어려워 재

난 및 재해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에는 

재가 노인에게 많은 인적 자원이 존재하고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접근성이 거주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가노인에 대한 

재난 안전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

한 계층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취약자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Fernandez, et. al., 2002; 

Wisner & Benjamin, 2004; Aldrich & Benson, 2008). 

2000년대 이전의 국내 재난 관련 연구는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재난취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최근에는 재난취약자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이루

어지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연구, 우울이나 외

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Bae, 2009; Jeong, 2009; Kim, et. al., 2014).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

정이며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지 않다. 

특히 노인의 능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사회

의 재난관리에서 중요자원인 재난정보와 관련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이 자연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재난대처행동을 하는 데 있어 재난정보가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의 경우 긴급재난문자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히 재난 관련정보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마저 접속이 마비되어 재난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던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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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의 인적 자원-재난정보접근은 재난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노인의 인적 자원-재난정보이해는 재난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노인의 물적 자원-재난정보접근은 재난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노인의 물적 자원-재난정보이해는 재난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재난취약성

재난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

인 대피나 대응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재

난취약자의 경우2)’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국립방재연구원(現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취약자는 ①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환

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②재난 발생 시 신체적으로 자

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자 

③환경적 요인에 의해 재난 취약성을 갖는 자로 정의

하고 있다. 즉, 경제, 신체, 환경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

포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여행객) 등이 재난

취약자에 해당한다(Sim, et. al., 2010). 그중에서도 노

인은 대표적인 재난취약자에 해당하며, 여러 영역에

서 일반 성인보다 취약한 점을 보인다.

먼저 노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재난취약성을 살펴

보면 낮은 소득으로 인한 재난대비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연간 개

인소득은 1,176.5만 원이며, 그중 공적 이전소득이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일을 하는 이유도 ‘생계비 마련’이 73.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험의 일상

성에 대비하지 못하여 위기의 극복도 힘들 수 있으며, 

재난 대처 정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난 

발생 이후 신체와 재산을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음으로 감각능력, 운동기능, 기억력, 학습능력 등

의 저하로 인한 취약성을 들 수 있다(Arthur, 1999). 신

체적으로 노인들은 70~80세에 이르게 되면 시력감퇴

와 동시에 노인성 백내장이 흔히 나타나게 되고 청각

이 손실되면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다른 감

각기관들도 일반 성인보다 10% 정도 저하된다. 생리

적⋅신체적 기능의 퇴화 및 심리적인 변화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자기 유지 기능이 약화하여 재난 발생 후 

인지가 늦어져 대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Lee, 2012). 

또한 이로 인해 기존의 방식들을 고수하는 특성도 위

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심리적 측면

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퇴행적인 발달이 노인을 

재난에 취약하게 만든다(Son, 2008).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상황에서 노인의 재난

취약성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모든 면이 급속도로 변

화하고 있으며 재난정보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스마

트폰을 포함한 SNS와 같은 스마트환경에서 재난에 대

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빠른 정보 

습득과 대비가 용이해졌다. 그러나 노인들은 일반 성

인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여 정보를 전

달받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

보통신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9 디지

털정보 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평균 디

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9.9%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70대 이

상은 35.7%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SIT & NIA, 2019). 정보의 습득이 어렵고 디지털 기

기의 유용성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은 재난 발생 

2) 재난에 취약한 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재해약자’,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약자’ 등(Kim & Lee, 2013)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선 재난취약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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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상시에 재난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피 및 구조

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노인들의 정보이해 및 접근능력이 재난대처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의 다수가 노인으

로 보고되는 사례들이 많다(Tanida, 1996; Jeong & Ki, 

2008).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허리케인과 폭풍 등으

로 인한 피해에서 여러 연령층 중 상대적으로 노인의 

피해가 컸으며, 이에 2015년에는 노인을 위한 재난대

응 가이드를 보급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7). 이

러한 노인의 재난취약성은 우리나라 역시 높은 편이

다. 2015년 UN 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의 재난위

기와 연령지표(Disaster Risk and Age Index)3)에서 우리

나라는 128위로 나타났다(Harris & Mihnovits, 2015).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지수4)

를 고려한다면 국내 노인의 재난위험도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2. 노인의 재난정보접근 및 재난정보이해

정보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데이터가 가치를 지

닌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낮추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Jeong, 2000).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접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

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소외는 노인의 취약성으로 작용한다(Cheoung, 

2006). 즉, 노인의 재난취약성으로 재난대피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고, 재난정보전달의 문제로 위험이 가중

될 수 있다. 

노인의 재난정보접근 및 재난정보이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욱 열악할 수 있다. 먼저 노년기의 

특성이 노인의 재난에 대한 정보접근 및 정보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Havighurst(1972)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새로운 생활을 찾기보다 자신의 현재 주

어진 상황을 유지하려 한다고 하였다. Hurlock(1980)

의 연구에서도 노년기에는 모든 관심사가 자기 자신

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존성과 조심성도 늘어

나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Cheoung, 2006). 이로 인해 노인은 새로운 정보전달매

체를 학습하기 어려우며 재난을 인지할 때 경보방송

이나 친인척의 연락보다 자연 징후를 통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08). 자연 징후를 

통해 재난을 인지하는 경우 재난대피와 관련된 지식, 

정보 및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Jeong, 2009). 이러한 특성은 정보격차를 벌

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을 정보로부터 더욱 취

약하게 만든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보취약성과 관련하여 정보의 

물리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MSIT & 

NIA, 2019).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보접근은 기술적 

접근(technical access)에서 나아가 사회적 접근(social 

access)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Sul, 2017). 따라서 재난정보를 얻기 위해서

는 미디어와 같은 물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와 같은 인

적 자원으로 재난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

(Kwak & Lee, 2014). 물적 자원인 미디어는 TV 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와 인터넷 포

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와 같은 디

지털 미디어가 존재한다. 인적 자원인 사회적 관계는 

가족, 이웃, 의료인,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노인의 경

우 정보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가 물적 자원의 경우 디

지털 미디어가 아닌 전통적 미디어에 국한되어 있어 

3) 190개국 중에 재난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노인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게 될 나라 순위를 구한 것. 낮은 순위일수록 안전함.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년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4.76%가 65세 이상이며, 이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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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보전달이 어렵다(Kim, et. al., 2006). 인적 자

원에서는 이전 생애주기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축소되어 정보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Park & 

Park, 2013). 따라서 노인이 정보접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그 ‘양’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은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다. 노인이 정보에 대해 접근하더라도 정보의 질적인 

측면과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의 관련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eo, 2000). 그러나 노인은 많은 양

의 재난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직면한 재난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노인이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보이해가 부족

할 경우 재난 상황에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위험을 회피하거나 피난 등의 행동에 매우 큰 어려움

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재난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

게 된다(Kim, et. al., 2017). 2019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MSIT & NIA, 2019)의 연령별 디지털 정보

화 수준에서 노인은 낮은 디지털 정보접근성과 정보

이해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소통과 사회통합에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NHRCK, 

2018),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못 하게 

하는 기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하므로 노인의 재난정보접근과 재난정보이해를 향상

시키는 것은 재난피해감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접근 및 이해

는 건강정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난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3. 재난대처행동

대처는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지나친 소모나 책임부담이 될 수 있는 외적 또는 내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서,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 또는 

행동적인 노력이라 정의한다(Lazarus, 1991).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 개인의 생명보호와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환경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다변화하는 재난의 피해를 줄이

기 위해서 국민행동요령이나 대처훈련 등의 사전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실제 재

난에 대한 준비도, 재난대처를 위한 수행능력 향상은 

재난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강조하고 있다(Choi & 

Ju, 2016).

대처행동은 대처능력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방⋅방재 및 의료분야에

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들의 재난 시 발

휘해야 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재난대처능력의 

정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국민안전실천역량 조사에서도 재난 시 필요

한 지식과 기술, 능력 등을 사용하는 역량이라고 정의

한 경우도 있으나(MPSS, 2016)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대피행위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재난대처행동이란 

재난 시 위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특정 행

동 반응으로써 개인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적⋅내적 요구를 다루는 모든 인지적⋅행

동적 노력을 의미하여(Jeong, et. al., 2008) 전문적인 능

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노인은 재난 대비도가 낮고, 재난 시 신속

하게 대피하지 못하거나, 대피 자체가 어려운 점 등 

적절한 대처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당한

다(Lee & Kim, 2004). 재난에 취약한 노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의 재난대처행동을 통한 예방이 중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이 

받은 재난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Bae, 2009; Jeong, 2009; Kim, et. al., 2014), 

Jeong, et. al.(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노인을 대상

으로 재난 발생 시 대처행동 방법 및 피해예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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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t(195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신체약화, 인

지능력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난 

안내나 경고를 잘 따르지 않아 재난대처행동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이 정보나 경고를 인

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반응

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다(Jeong, et. al., 2008). 따라

서 노인의 재난대처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영

향요인을 받는지 밝혀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

련하여 국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주제의 몇 안 

되는 선구자적 선행연구 중 Jeong, et. al. (2008)의 연구

에 의하면 ADL(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

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재난대처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예측요인을 연구한 Loke, et. al. (2012)의 연구에

서는 홍콩출생여부, 동거인유무, 지지해줄 이웃 유무, 

자신이 인지한 재난대응능력이 재난대비를 잘 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지진을 경

험한 노인과 직접경험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성별, 학력, 건강상태, 정부

신뢰, 그리고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더불어 정보화된 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Schiller, 1996) 재난상

황에 대한 대처행동이 대부분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

에서 재난대처행동에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정보

를 재난대처행동의 영향요인이라는 실증적 검증이 필

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의 재가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

였다.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도시 중 하나로 2018년 고

령인구비율은 17.1%로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14.8%보

다 높으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 중의 하나이므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KOSIS, 2018). 그리고 재가노

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16개 구군 중 8개 구군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

지관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

여 복지관 실무책임자의 도움과 입회하에 본 연구의 

취지와 동의를 받고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설문 

응답 전, 설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설문의 

응답을 도왔다.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26부가 회수되었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191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1) 재난정보 접근 

조사대상자의 재난정보 접근에 관한 측정은 Hwang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접근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정보에 접

근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로서 인적, 물적 자원이 주는 

재난정보의 접근도로 개념화하였다. 기존의 척도가 물

적 자원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원의 접근을 강조한 최근연구(Kwak & Lee, 2014; Sul, 

2017)에 따라 인적 자원에 대한 측정을 추가하였다. 인

적 자원은 노인의 가족 및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사회

복지사, 공무원, 의료인, 기타 정보제공인을 통한 접근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물적 자원은 최근의 재난정

보 전달 매체인 핸드폰 및 스마트폰을 추가하여 인터

넷, 간행물, 라디오, TV, 핸드폰(2G, 피처폰), 스마트폰, 

기타 정보 매체를 통한 접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척

도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주는 정보의 접근정도

(‘다음과 같은 사람/매체이(가) 재난 정보를 어느 정도 

잘 알려주고 있는지’)를 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없다(1점) ~ 매우 잘 알려준다(5점)”로 평정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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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다음과 같다. 인적 자원 정보접근의 Chronbach’s 

α값은 .793이었으며 물적 자원 정보 접근의 

Chronbach’s α값은 .698로 나타났다. 평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정보 접근 정도가 각각 높음을 의미

한다. 

2) 재난정보 이해

재난정보 이해에 관한 측정은 앞서 사용된 재난정

보접근의 문항을 바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접근한 정보에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

며 앞서 측정한 인적, 물적 자원이 주는 재난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념화하였다. 이 척도

는 접근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정보의 이해 정도

(‘다음과 같은 사람/매체을(를) 통해 얻는 재난 정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각 5문항으로 측정하

였으며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1점)∼매우 잘 이해한

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질문

에 응답하게 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값은 다음과 같

다. 인적 자원 정보이해의 Chronbach’s α값은 .651이

었으며 물적 자원 정보 접근의 Chronbach’s α값은 

.745로 나타났다. 평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정보를 

각각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재난대처 행동

재난대처행동에 관한 측정은 국민안전처의 2016년 

국민안전실천역량 조사에서 개발한 “재난대응”척도

를 활용하였다. “재난대응은 재난발생시 재난의 원인

을 제거하거나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활동”(Kang & 

Lee, 2016)을 말하는 것으로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과 관련된 재난대응행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

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 문항에서 운전 시 재난대응행동과 같은 특

수성을 가진 문항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활

용하였다.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값은 모두 .87이상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72 로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행동요령

이나 기상특보에 따른 대처요령을 설명할 수 있는지, 

자연재난상황에서 대피 등의 재난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등으로 평정하는 5점 리커트

(Likert) 척도로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재난대응 정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관련 변인과 재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2.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 도구의 내적 일

관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 파

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재난대응행동에 설정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

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191명의 조

사대상자 남자가 44.5%, 여자가 55.5%로, 비율을 보여

주는 등 약 4:6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은 

60만 원 미만이 5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

며, 그다음으로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27.2%,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15.2%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고졸과 초등학교 졸업이 모두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그다음이 무

학으로 22%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졸 15.2%, 전문

대졸이상 11.5%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

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7.1%로 나타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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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Human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access 1.00 5.00 3.94 .765 -0.67 0.42

Meterial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access 1.00 5.00 3.02 .943 0.15 -0.68

Human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understanding 1.00 5.00 3.28 1.052 -0.32 -0.49

Meterial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understanding 1.00 5.00 3.11 1.101 -0.01 -1.05

Disaster response action 1.00 5.00 3.58 .861 -0.47 0.0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191)

Variables　 N % Variables N %

Gender

Male 85 44.5
Personal 
income

< 6 hundred thousand won 106 55.5

≥ 6 hundred thousand won,
< 1 million won

52 27.2

Femal 106 55.5 ≥ 1 million won 29 15.2

Missing value 4 2.1

Achievement

Non-study 42 22.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unhealthy 18 9.4

Elementary school 48 25.1 Unhealthy 42 22.0

Middle school 29 15.2 Normal 90 47.1

High school 48 25.1 Healthy 36 18.8

≥ Junior college 22 11.5 Very healthy 3 1.6

Missing value 2 1.0 Missing value 2 1.0

Religion

Having a religion 151 79.1

Welfare center 
service period

< 6 months 24 12.6
No religion 36 18.8

≥ 6 months, < 1 years 22 11.5
Missing value 4 2.1

≥ 1 years, < 2 years 31 16.2

Current 
residence period

< 2 years 15 7.9

≥ 2 years, < 5 years 37 19.4
≥ 2 years 107 56.0

≥ 5 years, < 10 years 21 11.0
Missing value 7 3.7≥ 10 years 113 59.2

Missing value 5 2.6 SUM 191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a research subject (N=191)

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79.1%로, 종교가 없는 경우 18.8%보다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현 거주지 거주기

간은 10년 이상이 59.2%로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복지관 이용 기간은 2년 이상이 56.0%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16.2%), 6개월 미만(12.6%), 6개월 이상∼1년 미

만(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재난대처행동의 평균은 

M=3.58 (SD=.861)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접근에서 인적 

자원 재난정보접근의 평균은 M=3.94(SD=.765)로 나타

났으며 물적 자원 재난정보접근은 M=3.02(SD=.943)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이해에서 인적 자원 재난정보이해

의 평균은 M=3.28(SD=.1.052)로 나타났으며, 물적 자원 

재난정보이해는 M=3.11(SD=1.101)로 나타났다.

3. 인적 자원 재난정보접근, 인적 자원 재난정보이해, 

물적 자원 재난정보접근, 물적 자원 재난정보이해가 

재난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 자원 정보접근, 인적 자원 정보이해, 물적 자

원 정보접근, 물적 자원 정보이해가 재난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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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β t

Constant 2.464 6.425***

Gender -.069 -.038 -.452

Personal income -.035 -.029 -.405

Achievement -.075 -.115 -1.28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021 -.021 -.320

Religion .067 .030 .438

Welfare center service period -.048 -.059 -.885

Current residence period -.073 -.082 -1.261

Human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access .174 .205 2.040*

Human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understanding .141 .145 1.201

Meterial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access .012 .016 .153

Meterial resources disaster information understanding .298 .340 2.703**

 .340

Adjusted  .294

F 7.433***

*p<.05, **p<.01, ***p<.001

Table 3. Multivariate regression results for a elderly people’s disaster response actions (N=191)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공차한계 .10 이

하(VIF 10 이상)5)를 보이는 수치는 없어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은 재난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인적 자원접근(β= .205, 

p<0.5)과 물적 자원이해(β= .340, p<0.1)만이 재난대

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4%로 나

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7.433, p<.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재난피해 감소를 위해 재난대처행

동에 주목하여 재난을 대피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보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정보접근과 정보이해가 재난대처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

인의 인적 재난정보접근과 물적 재난정보이해는 재난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인적 자원 재난정보접근이 높을수록 재난대처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생애주기적 특

성상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감소하며, 자연 징후를 통해 재난의 정보를 얻는다

(Jeong, et. al., 2008).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인 주

변의 이웃, 가족, 친척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재난대처행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인적 자원을 

통하는 것이 노인의 재난피해를 줄이는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인의 재난 정보접근을 확

대하기 위해 개인체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족, 

친척 등 외에도 지역사회체계 내의 사회복지사, 공무

원 등을 통해서도 인적 자원의 접근 양을 늘려 줄 필

요가 있다.

5) 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가 .10 이하(VIF 10이상)이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선성(collinearity)이란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 완전한 공선성(complete collinearity)을 보인다고 한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전혀 공선성이 없음(complete 
lack of collinearity)을 의미한다. 세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Lee & 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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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의 인적 자원 재난정보이해는 재난대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인적 자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의 인적 자원 중 개인체계 수준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의 객관성 및 정확성은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인적 자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재난정보이해의 일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의 물적 자원 재난정보접근도 재난대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의 결과에서 물적 자

원 재난정보접근의 평균점수는 인적 자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TV, 라디오, 핸드폰 등의 물적 

자원이 공식적인 정보전달을 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

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의 물적 자원 재난정보이해가 높을수록 

재난대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적 자

원이 주는 재난정보 이해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노인들의 재난정보이해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

접근과 사회적지지가 역량강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Hwang(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재난과 관

련한 정보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노인

이 지닌 여러 가지 취약성은 정보의 접근을 어렵게 하

고,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정

보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에게서 인적 자원을 통한 접

근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친숙하며 편

리한 형태이다. 이는 Hurlock(1980)이 설명한 노인의 

내향성 및 수동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의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제공이 재난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개인 차원의 인적 자원

의 수가 축소되고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인 인적 자원이 

부족한 대상에게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인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인적 자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재난교육이나 재난정보전

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Jeong & Pyo(2020)에 따르

면 노인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중 생활관리사를 통한 재난 생활교육

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 외

의 전반적인 인적 자원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교육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즉각적인 정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재난정보전달을 

지역사회체계 안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재가노

인의 접근성이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을 통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인적 자원의 양이 증가하여 재난대처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물적 자원 정보제공

의 경우 재난의 정보를 접하더라도 정보처리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Kim, et. al., 2017). Kim & Lyu(2015)

는 연구에서 재난취약자의 정보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재난안전 정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한 바 있다. 가령 

핸드폰을 통해 재난문자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짧은 문장과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

해 재난대처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용어 시각적 자료의 보

조 등을 통하여 이해도 향상을 고려한 정보전달이 이

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 자기기입 또는 구두 설명을 

통한 설문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

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과 이해가 더욱 어려운 노인

의 경우 재난에 더 취약할 수 있음으로 이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의 접

근 및 이해의 변수를 각각 사용하였지만, 정보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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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정보의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

으며, 이를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에 변수의 선후 관계에 입각하여 재난대처행동의 효

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정보접근 및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일반 노인집단을 대표하는 표집을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 연령, 

학력, 경제상태 등이 노인의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향후 좀 더 과학적인 표집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취약자인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지만, 재난 이후에 피해를 입은 노인의 회복과정에

만 주목한 선행연구와 달리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 스

스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재난대처행동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정보 복지

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

성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의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보적 접근을 비롯

한 다차원적 접근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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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재난정보 및 재난정보 이해가 재난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재난취약자인 노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재난대처행동을 하는 데 있어 재난정보의 접근과 이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은 부산광역시

의 재가노인(만 65세 이상)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주요변수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적 자원 재난정보 접근

(β=.205*)과 물적 자원 재난정보이해(β=.340**)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재난대처

행동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재가노인, 재난취약자, 정보접근, 정보이해, 재난대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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